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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What to Expect from the US Economy in 2026
2026년 미국 경제에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는 특히 미국 경제를 다루는 방식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밀어부치
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 개별 기업과의 비즈니스 딜, 주요 기업 책임자들
과의 공공연한 가까운 모습 등의 예를 보여주었다.
올해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대통령의 권한과 행사방식 (예, 관
세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확대)과 삼권 분립의 구조 변경 여부 등이 올
해 주목발을 것으로도 보인다.
특히 올해의 미 경제 성과는 인공지능이 경제/산업과 얼마나 통합될지 (현
재 매그니피슨트 7 기업 모두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음)이 지속될지 여부
에 달려 있다.
만약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일자리가 붕괴되지 않고, 식품 가격이 치솟
지 않고, AI 의 성과가 투자자들 보기에 충분해 보일 경우 올해 미 경제
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NBusiness: What to expect from stocks in 2026
내년 미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1-02/podcast-what-to-expect-from-the-us-economy-in-2026?srnd=homepage-americas


지난해 까지 미 증시는 3년 연속 좋은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도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고 기업 실적 보고도 미 증시
의 좋은 전망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Fundstrat의 경제 전략가인 Hardika Singh는 “올해 미 증시가 계속 좋은 성
과를 보이지 못할 뚜렷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월가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과 관세, 그리고 연준 의장 지명 등
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2026년의 경우 긍정적인 증시에도 불구, 작년보다는 다
소 성장세가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S&P 500 지수는 6, 883이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Gold and Silver Advance to Open New Year as Index Selling
Looms
금과 은, 올해 첫 개장에서 상승세로 출발

지난해 금과 은 가격이 지난 1979년 이래 최고의 성과를 낸 이후 올
해 첫 개장에서 상승세를 출발했다.
그런데 광범위한 지수 조정이 단기적으로 가격에 압력을 주어서 50억달러
의 은, 60억달러의 금 선물이 매각되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일부 전
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https://www.cnn.com/2026/01/01/investing/what-to-expect-stock-market-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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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WSJ: Trump Rolls Back Tariffs on Furniture and Kitchen Cabinets
트럼프, 생활비 완화 의도로 가구와 부엌 용품 관세 철회

트럼프는 향후 1년간 가구, 부엌 캐비넷, 화장대 등의 관세를 유예했다. 생
활비 부담에 대한 대응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엌 캐비닛과 화장대에 대하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인상
될 예정이었으며, 목재 소파 등은 30% 관세에 직면할 예정이었다.
미국인 가정의 가구 소비자 가격은 작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재작년 동월
과 비교해 4.6% 상승했다. 

WSJ 기사

WSJ: South Korea’s Exports Stronger Than Expected in December; Set
Annual Record in 2025
한국 수출, 작년과 작년말 최고치 기록

한국의 수출은 지난 12월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예상외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해에 연간 최고 수출규모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 4번째 수출 수출 규모인 한국은 작년 12월 수출 규모가 그 전
년도 보다 13.4% 성장6백95억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1월 보다는 8.4%
성장했다. 
작년 전체 수출은 3.8% 증가한 7천96억9천만불로 늘었다. 연간 수출 규모
가 7천억 달러를 돌파해 세계 6번째 수출 규모를 보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il Falls Near $60 as Signs of Surplus Offset Geopolitical
Risk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1-02/gold-and-silver-open-2026-with-gains-following-huge-annual-surge?srnd=phx-markets
https://www.wsj.com/economy/trade/trump-rolls-back-tariffs-on-furniture-and-kitchen-cabinets-a1beddd5?mod=economy_lead_pos1
https://www.wsj.com/economy/trade/south-koreas-exports-stronger-than-expected-in-december-set-annual-record-in-2025-5f3f69dd?mod=economy_lead_pos2


오일 60 불 가까이 하락... 공급 과잉 우려가 지정학적 리스크 상쇄

국제유가는 2026년 초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중동을 중심으
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가능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브렌트유는 약 60달러, 미국
WTI는 57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브렌트유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8% 떨어져 2020년 이후 가장 큰 연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약세 흐름은 연초에도 지속되고 있다.
OPEC+ 일부 국가의 생산 차질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등 공급 리
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과 비OPEC 산유국들의 생산 증가로
전체 공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기에 글로벌 경
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하락 압력을 키웠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중동산 원유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심리
에 부담을 준 점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원유 시장은 지정학적 위험보다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
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가는 60달러 안팎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YahooFinance: CES 2026: What to expect from the tech industry’s
biggest show of the year
CES 2026, 주목할 포인트 AI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은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로봇과 자동차 기술이 결합되
는 흐름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올해 전시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해 로봇 팔, AI 기반 드론, 자율주
행차가 라스베이거스 전역에 전시되며, 기술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업계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 로봇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강화하는 핵
심 기술로 강조될 예정이다.
CES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쇼케이스로 자리 잡았으며,
2026년에도 자동차 업계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기차와 자율
주행 기술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등장해온 플라잉카(비행 자동차)
콘셉트 역시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완성차 업체들은 AI를 차량 대시보드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극 적용
해 운전자 경험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는 전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CES 2026은 AI가 로봇·모빌리티·소비자 기술 전반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사로, 기술 기업은 물론 제조·자동차·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1-01/latest-oil-market-news-and-analysis-for-jan-1?srnd=phx-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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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You Can Now Hire Someone to Return All Those Unwanted Gifts
원치 않는 선물 관련 반품 대행 서비스 등장

휴일 이후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반품해주는 서비스를 고용하는 소비자가 늘
고 있다.
바쁘거나 번거로운 반품 과정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Taskrabbit,
ReturnQueen 등 플랫폼을 통해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집에서 반품 물품을
수거하고 상점이나 배송센터로 옮기며 라벨 부착과 긴 대기 줄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11~12월 예약이 급증했으며, ReturnQueen은 1~2
월에도 15~20%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전미소매연맹(NRF)은 올해
전체 휴일 구매의 약 17%가 반품될 것으로 예상해, 반품 관련 부담과 비용
을 줄이는 서비스가 점점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편리하며, 소매업계 역
시 늘어나는 반품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 기회로 평가한다.

WSJ 기사

NYT: Tech Giants Are Racing to Embed A.I. in Schools Around the
Globe
세계 교육 현장에 AI 도입 경쟁 가속화

2026년 현재 Microsoft, OpenAI, Anthropic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학교
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교사에게 AI 활용 교육
을 제공하고, 수업 설계와 학습 자료 제작 등에서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일부 학교와 정부는 이미 AI 기반 챗봇과 학습 도구를 교실에 도입
하며 수업의 개인 맞춤화와 업무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과도한 의존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학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도입을 경고한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AI가 교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조 역할로 활용되도록 정책과 훈련을 강화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결과적으로, 기술 기업은 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
와 학교는 AI 활용 정책과 교사 연수 확대를 통해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

https://finance.yahoo.com/news/ces-2026-what-to-expect-from-the-tech-industrys-biggest-show-of-the-year-140552142.html
https://www.wsj.com/business/retail/you-can-now-hire-someone-to-return-all-those-unwanted-gifts-8a170d3a?mod=logistics_news_article_pos1


고 있다. 향후 AI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지가 교육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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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berg: Tesla Surrenders EV Crown to BYD After 8.6% Sales Decline
테슬라, 연간 판매 8.6% 감소… EV 1위 자리 BYD에 내줘

2025년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8.6% 감소한 1.64백만 대
를 기록하며, 글로벌 EV 시장 1위 자리를 중국 BYD(2.26백만 대)에 내주
었다.
4분기 테슬라 차량 판매는 약 418,2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으며,
BYD는 분기와 연간 모두 판매 성장을 이어가며 격차를 확대했다.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쟁 심화, 미국 연방 전기차 세제 혜택 종
료, 일부 시장 수요 약세 등이 지목된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등 신사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들은 아직 제한적인 자율주행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태다.
월가에서는 2026년 테슬라의 판매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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